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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오너회장 반대파제거
울산 협력기업 10여사 일방 계약해지 … 친목단체 가입 이유로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 이서형)의 협력기업 10여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울산 합성고무 공장의 협력기업 10여사(M산업, S기계기술, D전력 등)는 7월13일 “금호석유화학과 계약기간

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계약해지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계약해지 사유가 금호를 사랑하는 사람(금사

랑)이라는 친목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은행권과 언론사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금사랑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S씨가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반대파여서 우리까지 함께 희생당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협력기업 가운데 M산업 대표는 “25년간 금호석유화학에서 근무하다 2006년 말 명예퇴직하고 사내 구내식당

을 위탁 운영해 왔다”며 “약속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도 갑자기 계약해지 방침을 통보한 것은 대기업

의 횡포”라고 말했다.

S기계기술 대표는 “금호석유화학에서 근무하다 2002년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참하기 위해 퇴사하고 사내 설

비 보수기업을 운영해왔다”며 “열심히 일했으나 오너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D기공 관계자도 “금호석유화학의 협력기업으로써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많이 기여했는데 친목단체에 가입

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 관계자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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